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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종 최고품질벼의 영남지역 극조기재배 수확적기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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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쌀 생산량 증대로 인한 쌀값하락에 대비한 틈새시장 전략으로 햅쌀 조기공급을 목적으로 4월 중순에 이앙하는 극조기 

재배가 영남지역 일부 농가가 증가되고 있다. 극조기 재배에 적합한 최고품질벼의 적정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후

행함

[재료 및 방법]

조생종이면서 최고품질벼인 진광, 운광, 해담쌀, 해들 4품종을 공시하여 재식거리 30*15cm 주당 3주로 재식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적정수확시기 구명을 위하여 8월 1일부터 7일 간격으로 5회 수확하였으며, 현미의 청미율과 정상립의 비율로 적정수

확시기를 분석하였음

[결과 및 고찰]

최근 조생종 품종은 중산간지 재배에서 평야지 조기재배를 통한 햅쌀 조기공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재배적 노력이 많

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영남지역의 극조기 재배에서 최고품질벼인 해담쌀, 진광, 운광, 해들의 적정 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주

요 농업적 특성 및 품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출수기(월.일)는 진광 (7.09), 운광(7.13), 해담쌀(7.14) 해들(7.16)순으로 빨랐으

며, 출수가 가장 빨랐던 진광과 가장 늦은 해들과는 약 7일간의 출수 차이가 있었다. 간장은 진광이 52.7cm 가장 적었고, 해들

이 65.1cm 가장 컸다. 전체적인 생육상황은 보통기재배보다 생육량이 적은 편이였다. 품종별 수확적기 구명을 위해 청미 및 

정상립의 발생율을 분석하였다. 해담쌀은 8월 1일 청미 발생율이 32.3%였으며, 8.8일은 2.1%까지 감소하였다. 진광은 대해

담쌀보다 출수는 빨랐지만 청미발생율은 8.8일 경에 14.7%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8.15일 이후 1.1%까지 감소하는 경향이였

다. 운광과 해들은 진광과 유사하게 청미발생율이 8.15일 해들은 8.15일 경에 가장 낮았으며, 정립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해담쌀의 수확적기는 8.8일 전후로 다른 품종보다 1주일 정도 빨랐다. 진광, 운광, 해들은 8.15일 전후에 청미발생율이 

1.9%이하로 감소하였다. 공시품종의 수확적기는 해담쌀은 8.8일 전후가 적당하였으며, 진광, 운광 및 해들은 청미발생율이 

1.3%이하인 품종에 대해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68403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350-1168, E-mail. ccriljh@korea.kr




